
OXYMORON 
: 모순형용 

 

10분 내외 네러티브 필름 

 
 

S#1 늦은 밤 / 편의점 앞 벤치 

 

(라이터 켜는 소리)  

자인: (입에 담배 물고) 줄까?  

상윤: (고개 저으며) 나 담배 안펴  

자인: 피워보긴 했어? 

상윤: 고딩 때 한번? 

자인: 그 나이 먹도록 뭐했니. 도시 촌놈이구만 

상윤: 대신 이거 있어 (작은 술병을 흔든다) 

자인: 바꿀래? (씨익 웃는다) 

(술병과 담배 교환) 

 

상윤: (기침을 참으며) 나쁘지 않네 

자인: 담배는 안피우면서 술은 가지고 다니고.. 무슨 심보냐 ㅋㅋㅋ 

상윤: 사람들이 담배 냄새 싫어하잖아 

자인: 그게 뭔소리야 ㅋㅋㅋㅋ 사람들이 술냄새는 좋아한대? 

상윤: 아 대충 알아들어~ (본인도 어이없는 듯 헛웃음 짓는다) 근데 넌 왜 여기서 시간 때우고 있

어 

자인: 시간 때운다니! 또 과제하러 학교 가야 돼. 나 이제 4학년이다~  

상윤: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안그렇게 생겨서 진짜 열심히 살어~ 

 

(지나가는 행인 쳐다보다가 자인의 옆에 앉는 상윤) 

상윤: 저 사람 저기에 걸려 넘어진다~ 안넘어진다~ 

자인: 난 넘어진다! 

상윤: 그럼 난 안넘어진다 걸게 

(우당탕탕 넘어짐) 

(마주보며 웃음을 참다가 결국 터지는 두 사람) 

 

자인: 우리 진짜 나쁘다 (술병을 입에 탈탈 털며) 미안 다 마셨어 

상윤: 아~ 다 마시면 어떡해 그거 겁~나 비싼건데~ (자인을 놀린다) 

자인: 아오 사줄게 사줄게 (일어나서 편의점 쪽으로 걸어감) 

상윤: 아니 장난친거야 ㅋㅋㅋㅋ 

자인: 아냐 내가 살테니까 같이 더 마시자 

상윤: 그럼 내가 담배 살게 (벌떡 일어나 함께 편의점으로 향한다) 

자인: 그래라~ 



(여기부터는 자연스러운 애드립) 

상윤: 비싼거 골라도 돼? 

자인: 안돼안돼 나 그지야 

상윤: 볼 때마다 옷도 바뀌더만 뭐가 그지야 

자인: 언니꺼 몰래 입은거야 ㅋㅋㅋ 

상윤: 나도 신발 형껀데 ㅋㅋㅋㅋ 

자인: 좋은 동생들이다~ 

 

(문 열려고 하다 덜컹! 소리와 함께 노래 뚝 끊김)  

(-알바생 화장실 감 표시-) 

 

자인: 아 닫혀있어 

상윤: 아; 

 

(둘이 눈 마주치고 눈 반짝) 

 

자인: 너 지금 무슨 생각해.. ㅋㅋㅋ 솔직히 말해 

상윤: ㅋㅋㅋㅋ 너랑 같은 생각 

(마주보며 웃다가 문득 정신을 차린 자인이 머뭇거린다) 

자인: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니지 (웃으며 뒷걸음질) 

(상윤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인의 머리에서 실핀을 하나 빼 문을 따버리고, 신난 둘은 편

의 점에 뛰어들어간다) 

 
 

S#2 늦은 밤 / 편의점 안 

 

뛰어 들어온 둘은 뻘쭘한 듯이 편의점 한가운데에 서있다. 잠시 정적. 

 

상윤: 나 이런거 한번도 안해봄 

자인: 난 해봤겠니? 

 

(멀뚱멀뚱 서있던 자인이 과자 진열대에서 과자들을 와르르 무너뜨린다. 그 행동을 시작으로 상윤

과 자인은 신나게 편의점을 엉망으로 만든다) 

 

(다시 노래가 나오며 고속 촬영) 

 

진열대 사이사이로 보다가 물건 던지고 뛰어다님. 

어느 순간 자인이 사라진다. 두리번거리는 상윤. 갑자기 상윤의 얼굴 반쪽에 탁 켜지는 빨간 빛. 

놀라고 긴장한 상윤은 천천히 빨간 빛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. 바코드 찍는 기계로 총 쏘는 자세

를 하며 상윤을 조준하고 있는 자인. 긴장이 풀린 상윤은 안심한 표정을 지으며 자인에게 진열대

에서 집히는 아무 물건이나 던진다. 피하며 도망가는 자인. cctv 화면에 찍히는 두 사람의 모습. 이

런 일을 저질러본 적이 없으니 cctv를 가리는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

 



(편의점에서 난동을 치는 두 사람과 함께 깔리는 자인의 나레이션.) 

 

“ 우리는 

성공적인 실패야 

정돈된 혼돈이고 

둥근 사각형이야 

 

소리없는 아우성 불행한 행운 말많은 벙어리 공공연한 비밀 도시 촌놈 평화로운 폭력 현명한 바

보… 

즐거운 죄의식이야 “ 

 

(정속으로 돌아오며 알바생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. 잠깐 멈칫하며 당황한 후 밖으로 뛰어나가

는 두 사람. 알바생이 뒤쫓아가지만 놓친다) 

 

(뛰어가는 뒷모습을 한참 보여주며 상윤의 나레이션) 

 

“ 우리는 

성공적인 실패야 

정돈된 혼돈이고 

둥근 사각형이야 

소리없는 아우성 불행한 행운 말많은 벙어리 공공연한 비밀 도시 촌놈 평화로운 폭력 현명한 바

보… 

즐거운 죄의식이야 “ 

 
 

(타이틀 빡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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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레딧 


